
다이와보 - “데오메타피”의 강력 소취 침구 직판 

 

다이와보는 바이오(bio)의 힘에 의한 강력 소취(消臭)가공제로 처리한 섬유 

“데오메타피(Deometafi)”가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용 고양이의 분뇨를 받는 모

래의 소취에 사용될 정도로 소취성이 강하다. 다이와보는 이 섬유로 만든 침

구(寢具)를 “그린라이프(Green life)” 상표로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다. 

다이와보는 이 “데오메타피”의 강력한 소취성을 크게 선전하면서, 당초에

는 고령자 수발용품 시장에서 “그린라이프”를 판매하였으나 “수발을 받는 고

령자들은, 고령자용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으며,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

것이면 된다”는 고령자들의 의견이 있었다. 

다이와보는 2001년에 고령자 수발용품에만 국한하지 않고, 고령자뿐만 아

니라 누구나 다 원하는 기분 좋은 잠자리를 의식한 상품을 개발하였다. 

그런데 값비싼 “데오메타피” 섬유를 사용함으로써, 중간상인을 통하게 되

면 판매값이 올라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게 되면 사기를 꺼리게 된다. 그렇다

고 “데오메타피”의 사용량을 줄이면 판매값은 적절하게 되지만 소취능력이 

떨어지게 되는데,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. 그래서 판매가격을 

낮추기 위하여 그 동안 이용하던 판매루트를 통하지 않고 저렴하게 직접 판

매하기로 하였다. 

2002년 가을부터는 매주 “그린라이프” 광고를 일반신문에 내고, 문의해 오

는 고객에게 카탈로그를 보내주고, 주문은 오사까에 있는 “리빙”과에서 직접 

받고 판매하고 있다. 다이와보는 곧 “그린라이프”의 “진화판(進化版)”을 판매

할 것이라고 한다.  


